
 

 

PRESS RELEASE                                                     배포일자: 23.08.10 

새빗켐, 한국전구체와 전구체복합액 10년 장기 공급계약 체결 

▶ LG화학과 켐코 합작사인 ‘한국전구체’에 전구체복합액 2024년부터 10년간 공급  

▶ 2026년부터 매년 전기차 4만대 분량 전구체복합액 약 3만톤 공급→중장기 성장엔진 장착 

 

[2023-08-10] 새빗켐이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대규모 장기계약을 성사시켰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새빗켐(107600, 대표이사 박민규)은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대표 최제임스

성)와 2차전지용 전구체복합액 공급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전구체는 LG

화학과 고려아연의 계열사 켐코가 설립한 합작사로 2차전지용 전구체 밸류체인상의 핵심 회사다. 

 

이번 본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한 양사의 MOU(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협의사항을 기초로 하며 2024

년부터 약 10년간 새빗켐이 단계적 증량을 통해 2026년부터 메탈기준 연간 3,700톤 이상을 공급하며, 

전기차 4만대 분량의 전구체복합액 등 2차전지용 리사이클링 핵심소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새빗켐 회사관계자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당시 투자자에게 약속한 전구체복합액 대규모 공급을 성사시

켜 기쁘다” 며 ”업계최고수준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역량기반 안정적인 리사이클링 원료공급에 회

사 역량을 총 집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빗켐은 2024년 초도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 양산물량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장에 설비 자동화를 통한 연간 1만톤 규모의 전구체복합액 생산 케파를 확보하였고 3공장 신축으로 

기존 케파보다 3배이상 증설할 계획이다. 

 

실제로 새빗켐이 생산하는 전구체복합액은 액상 상태로 공급돼 고객사 입장에선 공정 간소화의 장점이 

있고, 다단침출기술의 높은 회수율과 튜닝 공정을 통한 고객 맞춤 제품 생산으로 우수한 제품 경쟁력

을 갖추면서 대규모 공급에 대한 대응체제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박민규 새빗켐 대표이사는 “금번 한국전구체와의 10년 장기 공급계약으로 성장가속화를 위

한 중장기 성장엔진과 기업가치 제고의 토대를 마련한만큼 주주와 지속해서 성장 결실을 나눌 수 있도

록 경주할 것” 이라며 “향후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자원순환 체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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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사진 자료 

‘새빗켐 – 한국전구체’ 2차전지 전구체 복합액 공급 본계약 체결 사진 

사진설명 : 한국전구체 대표 최제임스성(좌측)과 새빗켐 대표 박민규(우측)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